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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. 

“기독교세계관으로 세상보기”라는 모토를 가지고 

지난해에 본지는 ‘가정’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

다루었습니다. 2013년 새해는 “기독교세계관으로 

세상을 변화시키자”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 변

혁을 위해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

가를 분야별로 다루려고 합니다. 

개혁주의는 악한 세상 문화를 피하려는 소극적 태

도가 아니라,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

변화시키려는 적극적 문화관을 견지합니다. 구원

은 단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

세상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악이 창궐하기 힘든 세

상, 그리고 복음 전파에 유리한 세상으로 변화시키

는 것을 포함한다고 믿습니다. 아담에게 주신 “생육

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. 땅을 정복하라, 모든 

생물을 다스리라(창1:28)”는 문화명령은 타락 이후

에 노아에게도 계속되었고(창 9:1, 9:7), 예수님의 

“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

하라(마 28:20)”는 명령을 통해 반복되었으며, 이 

명령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

변화시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.

세상은 더욱 복잡해졌고,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

려운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인터넷 혁명이 어

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. 평균 수

명의 연장에 따른 고령화는 인류에게 또 다른 도전

을 주고 있습니다.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가 경험

해보지 못한 새로운 윤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

다. 커즈와일 총장의 예측같이 2045년에 인간이 영

원히 사는 시대가 열린다면 돈이 많으면 생명을 계

속 연장시킬 수 있고, 돈이 없으면 죽어야 하는 시

대가 올지도 모릅니다. 산업화 시대는 끝났는데, 새

로 올 세계의 모습은 아직 형체도 알 수 없는 이 시

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

적용해야 할까요? 

 

바다에서 마실 물이 귀하듯이, 요즘 같은 정보의 홍

수 시대에는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찾

기 어렵습니다. 말씀에 기초한 깊이 있는 성찰과 고

민 끝에 나오는 지혜가 부족합니다. 

2013년 본지는 세상의 변혁을 위해 사고 형성에 가

장 중요한 기둥인 정치, 경제, 교육, 미디어, 예술, 

과학기술, 교회 및 가정 등의 영역에서 어떻게 해

야할 것인지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. 또 각 영역의 

제자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(사)기독교세

계관학술동역회의 분야별 모임이 중심이 되어 꾸

며볼 것입니다. 새해 첫 호는 정치문제를 다루었습

니다. 올해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

부탁드립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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